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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최근 5년간 10대와 20대 마약류 사범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

2021년에는 31.4%로 30대(25.4%)를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전체

의 36%에 달함.

○ 서울시 범죄 발생 지역별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서울 6,271명(

전국 22.7%)으로 경기도(6,678명/24.2%) 다음으로 높음.

○ 마약은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식품명

칭 또는 상호명에 사용되고 있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할 수 있

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친화적으로 비

쳐질 수 있음.

○ 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2에는 시ㆍ도지사는

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

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,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

록 하고 있음.

○ 이에 마약류 관련 표현이 포함된 문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, 변

경하려는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

2. 주요내용

가.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 변

경 권고 (안 제7조 제1항 제4호).

나. 식품 등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

또는 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

용 지원

(안 제8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마약 류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

관한 법률」,「식품위생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






